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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
한국어교육은 한국의 언어, 문학, 교육 등을 비롯한 한국 문화에 바탕

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임은 불문가지다. 를 들면, 한국어의 문법에 기

반을 두고 한국어교육 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법 교육에 임하는 것

이 올바른 과정이 아닐까. 이런 에서 이 은 한국어의 ‘하-’(<-)와 

련된 조어 상의 한 문제에 해 논함으로써 한국어 문법교육의 한 부

분에 보탬이 되려 한다1).

기존의 논의에서 ‘하-’가 후행하여 생성되는 단어(x하-)들은, (1)에서 

보는 바와 같이, 선행어가 명사나 부사 는 어근2)인 경우로 기술되었

다. 특이한 것은 ‘하-’는 동사나 형사에 후행하여 단어를 생성하는 경

우는 없다는 것이다.3) 

(1) ㄱ. 명사+하-: 일하다, 공부하다, 다정하다

   ㄴ. 부사+하-: 잘하다, 못하다, 무하다, 

   ㄷ. 어근+하-: 깨끗하다

그런데 ‘비롯하다’의 경우에는 ‘비롯-’이 동사의 어근이라는 이 특이

하다. ‘비롯-’이 (1ㄱ-ㄴ)과 같은 명사나 부사도 아니고 (1ㄷ)과 같은 부

1) 국어 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이 추상 인 문법과 의사소통 기능의 

향상을 한 문법이라는 면에서 달리하여야 한다는 연구(한송화(2006) 강

화(2007) 등)가 다수 있다.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‘X하-’에 해

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서인 국립국어원(2005:302-310), 서울 학교 국

어연구소 편(2014:503-510)과 국어 문법서인 남기심·고 근(1993:202-203), 고

근·구본 (2008:226-228)의 분류나 설명이 다른 을 찾을 수 없다. 이는 외

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이 국어 문법을 기 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어 

문법에서의 논의를 따로 떼어 놓고 한국어 문법을 논의할 수 없음을 보여 

다고 할 수 있다.

2) 여기서 어근은 ‘독립성이 없는 실사’를 뜻한다.

3) 그리고 ‘x하-’는 개 동사 는 형용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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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성 어근도 아닌, 동사의 어근이라는 이다. 

한편, ‘x하-’에 한 조어법 상의 논의는 크게 둘로 나 어진다. 하나

는 합성어(compound word)로, 다른 하나는 생어(derivational word)로 

보는 견해가 그것이다. 자에 따르면 ‘하-’가 단어라는 것인데 ‘하-’의 

의미가 구체 이지 못하다는 에서 이를 기능동사(서정수 1991) 는 

경동사(이정택 2004) 등으로 명명하기도 하 다. 임홍빈(1979), 심재기

(1982), 남기심·고 근(1993), 김창섭(1994), 고 근·구본 (2008) 등은 

‘하-’를 미사로 분류하 다. 후자의 공통 은 ‘하-’가 구체 인 의미

를 갖고 있지 못함에 있다. 하지만 구체 인 의미가 없지만 여러 정황에

서 의미가 있음이 분명하다는 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다는 

후자에서 그 차이 을 찾을 수 있다.

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착안하여 이 은 다음의 목 을 해 작성된다.

(2) ㄱ. 한국어의 ‘하-’와 련된 조어의 한 방식을 밝힌다.

   ㄴ. ‘x하-’의 ‘하-’는 단어이고 따라서 ‘x하-’는 합성어다.

즉, ‘비롯하-’에서 보는 바와 같이, ‘하-’는 ‘동사 어근’에 통합되는 경

우가 있음을 밝히려 한다. 이를 통하여 ‘하-’를 단어로 분류하자고 주장

하는데,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의 형태소를 미사(‘일하-’의 ‘하-’)로 

는 단어(‘일을 하-’의 ‘하-’)로 달리 분류하는 이 인 면을 재고하자는 

것이고, 다른 이유는 ‘하-’를 체하고 있는 ‘시키-, 드리-’를 미사로 분

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. 따라서 이들이 구성하는 연속체를 생어가 아

닌 합성어로 보고자 한다. 두 번째 이유와 련하여 ‘포함하-, 감사하-’를 

‘포함시키-, 감사드리-’로 체하는 경향에 해서 알아본다.

이 에서는, 이를 하여 공시 인 방법과 통시 인 방법을 함께 사

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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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‘하-’와 련된 조어의 한 방식

일반 으로 ‘하-’는 (1)에서 보듯이 명사, 부사, 어근에 통합되는 반면

에 동사나 형사에는 통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기술되었다. (3)

은 (1)에 더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인용된 들  일부를 보인 것이다.

(3) ㄱ. 명사+하-: 일하다, 나무하다, 노래하다, 말하다, 밥하다; 되풀

이하다, 낚시질하다, 잘못하다; 무엇하다; 듯하다, 척하다; 공

부하다, 가입하다, 감사하다, 분하다; 데모하다, 테스트하다, 

유턴하다

ㄴ. 부사+하-: 잘하다, 못하다, 무하다, 같이하다, 다하다, 더하

다, 덜하다, 아니하다, 분명하다, 슬쩍하다, 오래하다 

ㄷ. 어근+하-: 따뜻하다, 비슷하다, 서늘하다, 시원하다, 착하다; 

망하다

(3ㄱ)은 명사에 ‘하-’가 통합된 단어인데 선행명사가 고유어(‘일하다’ 

등), 한자어(‘공부하다’ 등), 외래어(‘데모하다’ 등)인 경우이다. 명사의 

경우 형식명사인 ‘듯, 척’ 등에도 통합되는 것이 주목된다. (3ㄴ)은 부사

에 ‘하-’가 통합된 단어인데 ‘ 무, 같이’ 등에서 보듯이 생부사에도 통

합되었다. (3ㄷ)은 독립성이 없는 어근(‘따뜻’ 등)과 한자어(‘망’ 등)에 

‘하-’가 통합된 이다.4) 

한국어의 경우 (3)에 속하지 않는 ‘비롯하다’에 심을 가진다. 

‘비롯하-’는 ‘비롯-’에 ‘하-’가 통합된 구조로 악되는데, ‘비롯-’은 명사

도 부사도 아닌 어근이다. 이 게 보면 (3ㄷ)으로 분류될 듯하나 ‘비롯-’

은 부사성 어근은 아니고  기원 으로 동사 어근에 속하기 때문에 조

은 다르다.

4) ‘따뜻, 비슷, 시원’ 등의 어근은 개 부사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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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비롯-’은 고 한국어와 세한국어에서도 어근의 형태는 그러하 던 

것으로 보인다. 이는 아래의 에서 확인된다. 

(4) ㄱ. 元曉亦是方 也 當時人 皆以鄕 稱之始旦也(三國遺事;元曉

不羈條, 1281~3) 

ㄴ. 僧矣元叱乎 造排爲臥乎 長城郡地 白巖寺…(白巖寺貼文, 1378)

ㄷ. 配所到日始叱 計數爲乎矣…(大明律直解, 1395)

(5) ㄱ. 一劫 修行 비르소 니시고(능엄경언해;4;21, 1462)

ㄴ. 비 슉俶(석 천자문;28, 1583)

ㄷ. 혼인의 비로솜을 신 배니라(소학언해;2;61, 1586)

(4ㄱ)의 ‘元曉’와 ‘始旦’의 ‘元’과 ‘始’를 남풍 (1975)에서 “비릇”으로 

해석한 바 있다.  세한국어의 자료  (4ㄴ)의 ‘元叱’과 (4ㄷ)의 ‘始

叱’은 세한국어 ‘비-, 비릇-, 비롯-’에 응하는 형태를 표기한 것으

로 해석된다. 그리고 (5)의 에서 세한국어 ‘비-, 비릇-, 비롯-’을 확

인할 수 있다.

반면에 ‘비-, 비릇-, 비롯-’에 ‘-’가 통합된 는 발견되지 않는다. 

차자표기에서도 ‘元叱-爲, 始叱-爲’ 등의 형태는 보이지 않고5) 15-16세

기의 자료에서도 ‘비-’는 문증되지 않는다. 하지만 한국어의 ‘비

롯하-’는 세한국어 동사 어근 ‘비-(>비롯-)’에 ‘하-’가 통합된 것으로 

설명된다. 여기에서 ‘하-’가 명사나 부사가 아닌 동사 어근에도 통합되는 

를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.6)

여기에 더하여, ‘비롯하-’와 같은 방식의 조어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

5) 釋迦牟尼佛隱 初叱◇爲隱…(구역인왕경)의 ‘初叱◇爲’에서 ‘’가 ‘비릇’으로 

해독되는 ‘初叱’과 통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사이에 독되지 않은 

자(◇)가 있어서 그 게 보기 힘들다.

6) 언제부터 ‘비-’ 는 ‘비롯하-’가 사용되었을까는 심의 상이지만 이 

의 주제와 직  계되는 것이 아니어서 보류하기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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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삼가하-’를 들 수 있다. “음식물을 삼가하세요, 고성방가를 삼가하기 바

랍니다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‘삼가하-’는 ‘삼가-’의 비표  형태로 규

정되는 것인데 그 구조는 ‘삼가-하-’ 는 ‘삼가-아-하-’로 분석된다.7) 이 

에서는 자의 구조로 분석한다. 그 이유는, 후자로 분석할 경우 그 의

미는 ‘삼가서 하는 것’인 데 비해 자의 경우는 ‘삼가서 안 하는 것’이

기 때문이다. 자의 의미가 ‘삼가하-’의 의미와 같은 것이다.

‘삼가-’는 세한국어에서도 사용되었다. (6)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.

(6) ㄱ. 삼가 놀란  먹디 말라(법화경언해;3;192, 1463)

ㄴ. 삼갈 신 愼(석 천자문;13, 1583)

그런데 ‘삼가-’가 세한국어 는 근 한국어에 사용되었다는 견해

가 있다. 다음 를 그 근거로 들었다. 

(7) ㄱ. 종게 화열히 호 삼가더라(번역소학;9;84, 1517)

ㄴ. 집이 가난호 졔 삼가더라(동국신속삼강행실도;열1;31, 

1617)

ㄷ. 말을 내 샤 오직 삼가더시다(소학언해;3;14, 1744)

민 식(2007:86)에는 (7)의 ‘삼가-’를 하나의 단어로 간주하고 있다. 

그러나 문맥을 보면 ‘삼가’는 부사형으로 사용되었고 ‘-’는 ( )동사로 

사용된 것이어서 ‘삼가 -’와 같이 통사  구조로 악하는 것이 온당해 

보인다. 민 식(2007)의 설명 로라면 ‘삼가-’와 ‘삼가-’는 의미가 같아

서 서로 체가 되어야 한다. 그러나 (7)의 들은 ‘삼가서 하다’란 의미

를 가지고 있어서 ‘삼가-’로 분석하면 그 의미가 정반 로 되어 ‘하지 

7) 섣부른 단인지 몰라도 비표  형태인 ‘삼가하-’가 ‘비롯하-’와 마찬가지로 

표  형태로 될 가능성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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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다’의 의미가 된다. (7ㄴ)을 로 들면, ‘집이 가난하지만 제사를 삼가

(서) 하더라’란 뜻으로 이해하여야 하는데, (7ㄴ) 로라면 ‘집이 가난하

지만 제사를 지내지 않더라’란 뜻이 되어 버린다. 따라서 (7)은 (8)과 같

이 분석하여야 한다.

(8) ㄱ. 종게 화열히 호 삼가 더라(번역소학;9;84, 1517)

ㄴ. 집이 가난호 졔 삼가 더라(동국신속삼강행실도;열1;31, 

1617)

ㄷ. 말을 내 샤 오직 삼가 더시다(소학언해;3;14, 1744)

‘삼가하-’가 한 단어로 사용되는 과정은 ‘비롯하-’와는 조  다른 듯하

다. (8)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사형 ‘삼가’는 ‘삼가(서) v’와 같이 다른 동

사 앞에 나타나서 이를 수식하는 것이었는데 ‘하-’가 v의 자리에 오는 경

우가 많아지면서 ‘삼가하-’로 인식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.8) ‘삼가하-’

의 조어를 인정한다면 ‘삼가-’란 동사 어근에 ‘하-’가 통합된 를 하나 

더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.9)

지 까지 ‘비롯하-, 삼가하-’에서 ‘하-’는 동사 어근(비롯-, 삼가-)에 통

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된다.10) 

8) ‘삼가하-’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도 의 각주와 같은 이유에서 보류하 다.

9) 동사 어근에 ‘-’가 통합된 로 ‘더하-’를 들 수 있다. 이는 ‘더으--’ 는 

‘더--’로 분석되는데, 자는 동사 어근에 ‘-’가, 후자는 부사 ‘더’에 ‘-’

가 통합된 것으로 설명된다. ‘잘하다:못하다’에 견주어 ‘더하다:덜하다’를 생

각하면 후자의 분석이 타당하다. 그러나 자의 분석도 염두에 두어야 하지 

않을까. 여기에 더하여 ‘그-’과 ‘고디식-’의 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.

10) 세한국어에서 ‘-’가 통합된 를 몇 가지 더 찾을 수 있다. ‘-’와 ‘

라- 발가-’ 등이 그것이다. 자는 부사 ‘’에 ‘-’가 통합된 반면에, 

후자는 형용사 어근 ‘-’에 어미‘-아’가 통합된 형태에 ‘-’가 통합되었기 

때문에 한국어 ‘비롯하-, 삼가하-’와는 다른 구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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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합성어 ‘x하-’

한국어에서 동사 어근에 통합될 수 있는 것은 굴 어미와 미사

와 단어뿐이다. (9ㄱ)은 어근 ‘잡-’에 굴 어미 ‘-다’가 통합된 이고 (9

ㄴ-ㄷ)은 미사 ‘-이-, -답-’이, (9ㄹ-ㅁ)은 단어 ‘보-’가 통합된 이다.

(9) ㄱ. 잡다 : *잡을다, *잡은다

ㄴ. 보이다 : *보를이다, *보는이다

ㄷ. 사람답다 : *사람을답다, *사람은답다

ㄹ. 넘보다 : *넘을보다, *넘은보다

ㅁ. 알아보다 : 알아를보다, 알아는보다

(9ㄱ)에서, 동사 어근 ‘잡-’에 격조사 ‘을/를’이나 보조사 ‘은/는’ 등

이 통합된 는 성립하지 않는다. 마찬가지로 미사 ‘-이-, -답-’이 있는 

(9ㄴ-ㄷ)의 ‘보이-, 사람답-’에서 보는 바와 같이 ‘*보를이다, *사람을답

다’ 등과 같은 구성도 용납되지 않는다.

한편, (9ㄹ)에서 동사 어근 ‘넘-’에 ‘을/를, 은/는’ 등이 통합된 도 허

용되지 않는다. 하지만 ‘알아보다’의 경우에는 ‘알아를보다’란 구성이 가

능하다. 그 이유는 (9ㄹ)의 ‘넘보-’는 합성어이긴 하지만 한 단어로 굳어

져서 그 어근들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.11) (9ㅁ)의 ‘알아보-’도 

합성어이지만 ‘알아를보다’의 구성이 가능한 것은 두 어근이 구의 성격

을 여 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‘-이-, -답-’과 같은 미사가 아니기 때문이고 (9ㅁ)의 ‘보-’와 같은 

상을 지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. 이러한 논리를 다음에 용해 보자.

11) (9ㄹ)의 ‘넘보다’에서 ‘보-’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‘*넘을보다, *넘은보다’가 

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그 구성이 한국어에서 보면 비통사  구성이란 

데 있을지 모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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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0) ㄱ. 일하다 : 일을 하다, 일은 하다, 일도 하다

ㄴ. 잘하다 : 잘을 하다, 잘은 하다, 잘도 하다

ㄷ. 비롯하다 : 비롯을 하다, 비롯은 하다, 비롯도 하다

ㄹ. 삼가하다 : 삼가를 하다, 삼가는 하다, 삼가도 하다

명사 ‘일’과 부사 ‘잘’에 ‘하-’가 통합된 (10ㄱ-ㄴ)에서 ‘일을 하다, 잘

을 하다’가 가능한 것은 ‘하-’가 미사가 아닌 단어이기 때문일 것이다. 

마찬가지로 (10ㄷ-ㄹ)에서 ‘비롯을 하다, 삼가를 하다’가 허용되는 것도 

같은 논리로 설명이 된다. 따라서 ‘하-’를 미사가 아닌 단어라고 생각

하고 ‘비롯하-, 삼가하-’는 합성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.12)

‘하-’를 단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세한국어에서 더 찾을 수 

있다. ‘라-’는 형용사 ‘-’에 어미 ‘-아’가 통합되고 거기에 다시 

‘-’가 통합된 것으로 설명된다. ‘라-’와 ‘-’ 사이에 어미 ‘-아’가 개

입되어 있다는 것은 후의 형태가 단어임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.

‘하-’를 단어로 분류하면 문법 기술상에 어떤 이 이 있을까. ‘일하-’와 

‘일을 하-’는 의미는 같은데, 자는 형태론  구성이고 후자는 통사론  

구성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. 그래서 ‘일하-’의 ‘하-’를 미사로 분석

하고 ‘일을 하-’의 ‘하-’를 동사로 분류하기도 한다.13) 이 에서는 두 

‘하-’를 모두 단어로 보자는 것인데 이럴 경우 의미가 동일한 ‘하-’를 하

나의 형태로 악하고 설명하는 이 이 있다. 즉 문법 기술의 간편성이

라는 이 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. 이를 수용한다면 ‘일하다, 잘하다, 비

12) 어근과 ‘하-’의 분리 상을 ‘하-’의 성질이라기보다는 어근의 특성이라는 견

해가 있다. ‘당하다, 분하다’와 같이 어근이 일음 인 경우 분리되지 않는 

것을 로 들 수 있는데, ‘당#하다’의 경우는 찾기 어려우나 ‘분은 하다’와 

같은 분리는 가능할 듯하다. ‘비롯-’이나 ‘당, 분’이 어근이란 은 공통되는 

듯하다.

13) ‘하-’를 동사로 분류하지만 논자에 따라 ‘기능동사, 경동사, 동사’ 등으로 

세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 논의를 보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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롯하다, 삼가하다’는 모두 합성어로 분류될 것이다. 

합성어를 형성하는 ‘하-’는 한국어에 와서 ‘시키-’와 ‘드리-’로 

체되는 경향이 있다. 먼  ‘시키-’의 를 (11)에서 보자.

(11) ㄱ. 포함하다 : 포함시키다

ㄴ. x는 y를 포함한다./포함시킨다.

ㄷ. 포함을 하다 : 포함을 시키다 : *포함을 하게 하다

(11ㄱ)에서 보는 바와 같이, ‘포함하다’를 ‘포함시키다’로 체하는 경

우가 많다. (11ㄴ)에서 보듯이, ‘x가 y를 포함하다’라고 할 것을 ‘x가 y를 

포함시키다’라 하는 것이니 ‘하-’의 자리를 ‘시키-’가 차지하는 것이다.

‘시기-’(>시키-)는 한국어의 세 말 는 근  에 등장한 단어다. 

‘시기-’는 나 에 사동형 ‘이-’ 는 ‘게 -’를, 아니면 둘 다를 체

하게 되었다.14) ‘벼슬이다’가 ‘벼슬시기다’로 체된 것이 그 인데 

이 경우에는 사동형인 ‘이-’를 ‘시기-’가 체한 것이다. ‘시키-’는 20세

기에 이미 ‘하-’를 체하기 시작한다. 최 배(1937;415-418)에 “세상에

는 흔히 ‘시키다’(시기다)를 그릇 쓰는 수가 있나니…”라고 지 한 바 있

다.(이에 한 논의는 서종학2011;210 참조) ‘시키-’가 사동형 ‘이-’가 

아닌 ‘하-’를 체한 것은 (11ㄱ)을 통해서 알 수 있다.15)

‘하-’를 ‘시키-’가 체하는 과정을 (11ㄷ)에서 볼 수 있다. 즉, ‘포함하

다’를 ‘포함을 하다’의 구조로 바꾸고 ‘포함’이 목 어이니까 사동의 의

미를 지닌 ‘시키-’를 신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. 물론 

‘포함시키다’에는 사동의 의미보다 타동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것

14) ‘시기-’ 는 ‘이-’를 표기한 것으로 ‘令是-’를 들 수 있다.(서종학2004 참조) 

15) ‘이-’ 는 ‘게 -’를 ‘시기-’가 체하는 과정과 ‘하-’를 ‘시키-’가 체

하는 과정에 해서는 달리 논할 필요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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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다.

그런 한편, ‘드리-’가 ‘하-’를 체하는 경우를 (12)에서 볼 수 있다.

(12) ㄱ. 감사하다 : 감사드리다

ㄴ. 감사를 하다 : 감사를 드리다 : *감사를 주다 

ㄷ. 나는 어버이 은혜에 감사한다/감사드린다.

ㄹ. 나는 어버이께 감사한다/감사드린다.

(12)에서 보는 바와 같이 ‘감사하다’를 ‘감사드리다’로 사용하는 경향

이 많다. ‘드리-’는 ‘주-’의 존  형태인데 이것이 ‘하-’를 체하게 된 것

이다. ‘드리-’가 ‘하-’를 체하는 과정도 (12ㄴ)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명

된다. ‘감사하다’를 ‘감사를 하다’로 바꾸어 놓고 ‘하다’의 자리에 ‘주다’

의 존  형태인 ‘드리다’를 사용하는 것이다. 이 경우에 ‘하-’는 ‘주-’의 

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. ‘나는 어버이 은혜에 감사한다.’란 문장을 로 

들자면 ‘감사하-’를 ‘감사드리-’로 체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만 개 

허용하는 듯하다. ‘나는 어버이께 감사한다.’란 문장에서는 ‘감사하-’를 

‘감사를 드리-’로 체해도 허용될 듯하다.16)

‘시키-’와 ‘드리-’의 몇 를 (13)에서 더 들어 본다.

(13) ㄱ. 선동시키다, 자극시키다, 강화시키다, 제 시키다 ……

ㄴ. 당부드리다, 부탁드리다, 축하드리다, 말 드리다 ……

‘시키-’와 ‘드리-’가 ‘하-’를 체한다는 사실은 이들이 계열 계

(paradigmatic relationship)에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. 계열 계에 있다 함

은 그 문법  상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한다. ‘시키-’는 ‘하게 하-’의 의

미를 지니고 있고, ‘드리-’는 ‘주-’의 높임 표 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으

16) ‘드리-’가 ‘하-’를 체하게 되는 과정은 따로 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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므로 ‘시키-, 드리-’가 단어라 할 것인데 이들이 단어의 치에 있다면 

‘하-’도 단어의 치에 있어야 한다.17) 이를 통해 ‘하-’가 단어이고 이와 

통합된 ‘공부하-’ 등을 합성어로 분류한 앞의 논의가 타당하다는 결론에 

다다르게 된다.

4. 결론

한국어교육에서의 문법교육은 한국어문법의 바탕 에서 이루어져야 

한다. 이 이 한국어교육의 한 모퉁이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. 

이 은 크게 두 가지 목 을 가지고 작성되었다. 제2장에서 ‘하-’를 

후행요소로 하여 조어되는 방식 에 선행요소가 동사의 어근인 경우를 

찾아내는 것이다. ‘비롯하다, 삼가하다’를 통하여 그 목 을 달성하 다. 

2장의 논의 에서 제3장에서는 이때의 ‘하-’를 ‘do’의 의미를 가진 단어

라고 보고 ‘x하-’를 합성어로 분류하는 것이다. ‘x하-’를 합성어로 분류하

는 이 은, ‘x하-’의 ‘하-’와 ‘x를 하-’의 ‘하-’를 모두 단어라고 분류함으

로써 문법 기술의 간결성을 찾을 수 있다는 데 있으며 간결한 문법기술

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는 학습의 부담을 크게 덜어 

주는 것이 된다.  

논의를 개하는 과정에서, 외국어의 사례를 충분히 수집하여 논거로 

활용하여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 다.

17) ‘시키-, 드리-’가 문법화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, 이들이 어휘  의미를 상

실하고 문법  기능을 하는 경우에만 문법요소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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